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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환경대응” 각광
도요타, 2006년 10만대 생산 목표 … 연료전지차 전단계로 판매 기대

도요타자동차가 2006년부터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캄리를 한해 10만대 생산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는 2006년부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 겸용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캄리를 생산할 계획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10만대 단위 생산계획이 알려지기는 처음이다.

캄리는 2002년과 2003년에 미국에서 2년 연속 베스트셀러 카로 뽑힌 도요타자동차의 북미 시장 주력 차종으

로 현재의 모델은 2006년 상반기에 전면 개량될 계획이다.

도요타는 모델 개량에 맞춰 하이브리드 차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캄리는 소비자가 무리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의 주력 하이브리드 차종인 프리우스는 같은 수준의 가솔린차보다 50만엔 정도 비싸지만 도요타는 기

술개발과 설계개량을 통해 양산효과를 극대화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연료전지자동차의 전단계 환경대응 보급차로 규정하고 2006년에 세계적으로 

30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요타는 전기모터와 가솔린엔진 겸용 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의 일부를 미국의 포드자동차에 제

공한다고 3월9일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어 환경대응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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